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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dental trauma patient. This study was based on the patients with traumatic 

dental injuries who visited the emergency room from March 2019 to February 2020. Total 694 patients (817 traumatic 

teeth) were analyzed. The prevalence of dental trauma was higher in male (63.7%) than in female (36.3%). The age group 

that most frequently experienced dental trauma was 0‐9 age group (35.3%). The time that patients visited ER the most 

was from 6 pm to 12 am (42.1%). Among all participants, the principal cause of injury was by slip (31.8%). Tooth trauma 

mostly occurred in both primary and permanent teeth’s maxillary anterior region, and the most frequent type of tooth 

trauma was concussion (27.8%). The most common area of soft tissue trauma was the lower lip (37.0%), followed by 

the upper lip(33.3%). Suture (44.1%) was the most common procedure performed in the emergency room. Understanding 

the prevalence, causes and patterns of dental trauma can help preserve natural teeth. The results of this study could 

provide understanding of dental trauma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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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현대인들의 경우 생활양식이 및 취미생활의 다양화로 

인해 외상을 받을 수 있는 요인들이 다양해지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치아우식증의 발생률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치아 외상 발생은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소

아청소년의 경우 치아 외상이 치아우식증이나 치주질환의 

발생률을 능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1,2 특히, 치아 외상

의 경우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급성, 만성 질병 통틀어 5번

째로 높은 발생률을 보여준다는 연구도 있어, 매우 빈번함

을 알 수 있다.3 외상을 받은 치아는 신속하고 올바른 치료

가 원칙이다. 따라서 의료진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법을 숙

지해야 하며, 치료와 결과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일 것이

다.4

치아 외상의 경우 특히 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측면

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준다. 즉, 저작, 발음 및 심미

적인 문제 그리고 후속 영구치배와 악골의 발육에 대한 문

제 등 아동의 삶의 질에 향을 미친다.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년간 응급실을 내원한 치과 외상 

환자들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치과 외상 환자 유형을 파악

하고 올바른 진단과 처치에 도움이 되고자 연구를 진행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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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성별에 따른 환자 분포

Gender n %

Male 442 63.7

Female 252 36.3

Total 694 100.0

Table 2. 나이에 따른 환자 분포

Age n %

0‐9 245 35.3

10‐19 66 9.5

20‐29 82 11.8

30‐39 56 8.1

40‐49 57 8.2

50‐59 82 11.8

60‐69 52 7.5

70‐79 32 4.6

80‐89 19 2.7

90‐99 3 0.4

Total 694 100.0

Table 3. 시간에 따른 환자 분포

Time(o’clock) n %

0‐6 115 16.6

6‐12 95 13.7

12‐18 192 27.7

18‐24 292 42.1

Total 694 100.0

Table 4. 외상 원인에 따른 환자 분포

Etiology n %

Slip 221 31.8

Collision 136 19.6

Traffic accident 103 14.8

Sports 44 6.3

Fight 63 9.1

Drop 59 8.5

Flying object 19 2.7

Etc 49 7.1

Total 694 100.0

연구대상 및 방법

 2019년 3월에서 2020년 2월까지 본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치과적인 응급처치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임상 

정보를 수집하였다. 외상이 아닌 이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및 전자의무기록이 부실한 환자는 제외하였다.

총 694명의 환자의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하였으며 내원 

환자의 성별(남, 여), 나이(10세 단위), 내원시간(0‐6시, 6‐
12시, 12‐18시, 18‐24시), 외상 원인(넘어짐, 충돌, 교통사

고, 스포츠, 구타, 낙상, 날아오는 물체에 수상, 기타), 치아 

및 연조직의 외상 부위, 치아 손상의 종류, 처치의 유형 등

을 조사하였다. 치아 손상의 종류는 Andreasen6 등의 분류

법을 변형하여 분류하였다.

결  과

694명의 환자 중 남자는 442명(63.7%), 여자는 252명

(36.3%)으로 조사되었다(Table 1). 외상으로 가장 많은 내

원 빈도의 나이군으로는 0‐9세 환자군(35.3%)으로 나타났

다(Table 2). 시간에 따른 환자 분포는 18‐24시 그룹군이 

42.1%로 제일 높게 나타났고 6‐12시 그룹군이 제일 적게 

나타났다(Table 3). 

외상 원인으로는 넘어짐(Slip)이 31.8%로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충돌(Collision), 교통사고(Traffic accident), 구타

(Fight), 낙상(Drop), 스포츠(Sports), 날아오는 물체에 수상

(Flying object) 순이었다. 기타로는 개에 물리거나 그라인

더에 베이는 기전 등이 있었다(Table 4).

외상 치아는 유치 113개, 영구치 704개가 외상 치아로 

나타났다. 영구치와 유치 모두에서 상악중철치에서 외상

이 쉽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치아 외상의 종류로는 치아 진탕(Concussion)이 27.8%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뒤로 치수노출이 없는 치관파절

(Crown fracture without pulp exposure), 탈구(Luxation), 

아탈구(Subluxation), 완전탈구(Avulsion), 치수노출이 있

는 치관파절(Crown fracture with pulp exposure), 치근파절

(Root fracture), 치관‐치근 파절(Crown‐root fracture)순 이

었다(Table 6).

연조직 외상 부위는 상순(Upper lip), 하순(Lower lip)을 

합치면 70.3%로 입술이 가장 빈번하게 외상을 받았다.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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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외상 치아의 분포

Right Left

Molar Canine Lateral Central Central Lateral Canine Molar Total

Dentition n N n n n n n n n

Primary

Maxillary 0 2 10 38 34 9 2 2 97

Mandibular 1 2 3 2 4 3 0 1 16

Total 1 4 13 40 38 12 2 3 113

Permanent

Maxillary 20 17 69 148 157 77 16 19 523

Mandibular 10 7 31 41 41 33 9 9 181

Total 30 24 100 189 198 110 25 28 704

Table 8. 응급 처치의 분포

Treatment N %

Suture 343 44.1

Observation 272 35.0

Resin wire splint 82 10.5

Extraction 19 2.5

Pulp treatment 57 7.3

Intermaxillary fixation 5 0.6

Root fracture 62 7.6

Crown‐root fracture 30 3.7

Total 778 100.0

Table 6. 치아 외상 종류의 분포

Diagnosis n %

Concussion 227 27.8

Subluxation 95 11.6

Luxation 96 11.7

Avulsion 94 11.5

Crown fracture without pulp exposure 151 18.5

Crown fracture with pulp exposure 62 7.6

Root fracture 62 7.6

Crown‐root fracture 30 3.7

Total 817 100.0

Table 7. 연조직 외상 부위의 분포

Soft tissue N %

Upper lip 165 33.3

Lower lip 183 37.0

Frenum 38 7.7

Gingiva 58 11.7

Buccal mucosa 10 2.0

Tongue 29 5.9

Palate 10 2.0

Etc 2 0.4

Total 495 100

타 연조직으로는 목젖 등이 포함되었다(Table 7).

응급실에서 행해진 응급 진료의 경우 진료의 범위가 한

정적이었다. 봉합술이 343회(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경과관찰이 272회(35.0%)로 그 뒤를 따랐다. 한 환자에

게 두 가지 이상의 치료를 한 경우로 인해 처치의 합계는 

778회로 나타났다. 

총괄 및 고찰

치과의 응급상황은 단순 치통부터, 구강악안면영역의 

복합적인 외상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중 외상은 환자와 

보호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충격을 줄 수 있으며 Borum

과 Andreasen7은 아동의 경우 30%가 7세 이전에 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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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며, 외상의 빈도도 점점 빈번해진다고 보고하였다. 이

에 따라 치과의사는 외상 처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

하다. 본원은 강원도 유일의 상급종합병원 및 권역외상센

터로 외상환자가 많이 내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응급실 내

원 환자 중 치과 외상환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향후 외

상 환자 처치에 도움을 얻고자 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 결과 남자가 여자보다 많은 외상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대부분의 이전 연구들과 일치

하는 결과를 보였다.8‐10 외상 환자 중 남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활동성이 남자의 경우 더 높고 운송업이나 현장직 

등에 근무하는 비율이 남자가 높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한편 연령별 분포의 경우 10세 미만의 소아 환자들의 비

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11 등은 10세 미만이 27.5%, 금12 

등은 10세 미만이 19.7%로 가장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

와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며 심과 이13 등은 20대와 30대가 

45‐50%로 가장 높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

였다. 연령별 분포의 경우 연구마다 차이는 있으나, 김과 

이14의 연구에서 외상성 손상을 경험한 아동들의 경우 저

작, 발음 및 심미적인 문제 등 아동의 삶의 질에 영향을 준

다고 보고하였으므로 해당 연령의 아동이 있는 보호자는 

치아 외상에 대해 더 주의해야 할 것이다.

외상 발생 시간 분포의 경우, 안15 등의 연구 결과와 같이 

오후 저녁 시간대에 외상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응급실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외래 진료가 

가능한 시간대의 경우 외래로 환자가 분산되어 이러한 결

과가 나온 것으로 사료된다.

외상의 원인으로서 연구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으나 

주요한 원인으로 미끄러짐이 지목되었으며 이외에도 구

타, 교통사고, 충돌 등이 보고되었다.11,12,15 본 연구에서도 

미끄러짐이 주요한 외상의 원인으로 나타났고 충돌, 교통

사고, 구타, 낙상 순이었다.

외상이 발생하는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치아로는 유치

와 영구치 모두 상악 중절치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에

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으며 이는 상악 전치가 악궁 내의 

위치로 인해 외상에 노출이 가장 크기 때문으로 사료된

다.16

외상 종류는 진탕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단순 치아 파

절이 그 뒤를 이었다. 많은 이전 연구들은 영구치열기에는 

치아 파절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유치열기에는 탈구성 

손상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4,17 나이

에 따라 외상 종류가 달라지는 이유는 유치열기에서는 치

조골이 유연하며 유치의 치근은 영구치 치근에 비해 상대

적으로 짧고 후속 영구치가 맹출함에 따라 생리적 치근 흡

수로 인하여 치근이 더 짧아져 탈구에 유리하다.18 이와 달

리 영구치열기에서는 나이가 듦에 따라 골 유연성이 감소

하므로 치주조직의 저항성이 높아져 그 자체로 충격에 노

출되기 때문에 치아 파절이 더 빈번히 일어나게 된다.10 본 

연구에서는 진탕을 제외하면 탈구성 손상과 경조직 손상

의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전체 환자 중 

35.5%가 9세 이하의 소아 환자로 전체 환자 중 높은 비율

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연조직 외상이 가장 많이 일어난 부위는 입술과 잇몸으

로 나타났다. 입술은 외상이 많이 발생하는 상악 전치부의 

절단연과 인접하여 치아 외상이 일어날 때 같이 외상을 받

게 된다. 입술의 경우 추후 심미적, 기능적으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치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혀도 외상 

빈도가 높지 않지만 혈류가 풍부한 부위이기 때문에 봉합

술 후에도 완전한 지혈이 될 때까지 관찰이 필요하다.8

처치의 유형으로는 봉합술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

며, 그 다음으로 경과 관찰이었다. 연조직 외상을 제외하고 

치아 외상만 고려한 많은 연구에서는 경과 관찰이 가장 많

이 행해지는 처치였다.19

본 연구는 치과 외상 환자들에 대한 현황을 추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한계점으로는 단일 병

원으로 연구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1년이라는 짧은 기간

의 환자를 평가하였기에 우리나라 전체의 치아 외상 실태

를 대표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추

가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더 많은 연구를 통하여 치과 

외상 환자들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지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는 본원 응급실에 내원했던 환자들을 통해 치과 

외상 환자들의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응급실을 내원한 치과 외상 환자 694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성별에 따른 발생 빈도는 남자

(63.7%)가 여자(36.3%)보다 높았고 나이에 따른 발생 빈

도는 0‐9세 환자군(35.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시간에 

따른 환자 분포의 경우 42.1%에 해당하는 환자가 18‐24시

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외상의 원인으로는 미끄러짐

(31.8%)이 가장 많았고 치아 외상은 영구치와 유치 모두 

상악 전치부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였다. 치아 외상의 종

류로는 진탕(27.8%)이 가장 높았으며 가장 흔한 연조직 외

상 부위는 입술이 절반을 넘게 차지하였다. 응급실에서의 

가장 빈번한 응급처치로는 봉합술(44.1%)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응급실에 내원하는 치과 외상환자 현황 

파악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치과 외상 환자들에 대

한 진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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